
제13회 한일미래포럼 in 오사카 

인천대학교 정유선 

저는 인천대학교 4학년 정유선입니다. 저는 아시아 희망캠프가 주최한 프로그램인 한일미래포럼

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오사카에서 열리기 때문에 저는 비행기표를 끊어서 오사

카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도착해서 호텔에 가기 전 오사카시립청소년센터에서 개회식

을 하고 집행위원소개를 하고 일본학생과 한국학생들이 친해지기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

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의 팀에 따라서 조별로 앉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도 간

단한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참가하였

기 때문에 우리 팀의 통역역할을 맡은 미래씨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학생

들 모두 한국어를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거의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토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

음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갈 때 일본학생들과 논쟁이 일어나게 될 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학생들이 굉장히 유한 태도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고 질문도 조심스럽게 해주

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거나 논쟁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토의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졌고 그 토의내용을 정리하고 다듬어서 발표할 파트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 언성이 높아지거나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여기서 저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

다. 한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저도 일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게

다가 뉴스에서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했고 그 뉴스를 접한 저는 모든 일본인이 아

베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일본 쪽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첫 토의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팀원이 다같이 이동하였습니다. 저녁메뉴는 오꼬노미야끼였습니

다. 정말 맛있었고 팀원끼리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청소년센

터에서 짐을 가지고 호텔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첫 번째 날에 토의한 내용을 구체화 시키고 PPT와 스크립트제작을 하였습니다. 

구체화를 다 시킨 후 점심으로 규카츠를 먹고 왔고, 다시 청소년센터로 돌아와서 PPT와 스크립트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꼬박 6시간을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완성이였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 다시 제작하기로 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저녁으로는 쿠시카츠를 먹었습

니다. 매우 맛있었고 점심과 저녁을 먹으면서 팀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이 많이 들었고 다음날 포럼이 끝난다는 것에 매우 아쉬워 하였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 있었고 청소년센터가 문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PPT와 스크립트가 미완성이기 

하였지만 각자 만든 PPT를 합치기만 하면 되었고 스크립트는 번역작업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PPT



합치는 것은 하야토씨가, 스크립트 번역은 미래씨가 맡아서 호텔에서 작업해 주었습니다. 하야토

씨와 미래씨 덕분에 모든 작업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토의한 내용을 토대로 만든 PPT를 빔 프로젝트로 앞에 띄워 놓고 스크립트를 참

고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질문을 받아서 질문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발표는 

정말 떨렸지만 제 생각에는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은 아이리씨와 성철씨

가 너무 잘 해주어서 위기를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조가 발표를 마친 후 마니또를 발표하

고 마니또를 많이 맞추고 미션을 많이 한 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 팀에는 3쌍이나 서로

에게 마니또였지만 많이 맞추지는 못하였고 결국 선물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물보다 

더 값진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재미 있었습니다. 저는 대외활동은 처음이였고, 일

본어도 하나도 못해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많이 걱정하였지만 모두 다 착하고 말도 잘 걸어줘

서 우리 팀과는 아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포럼이 열린다면 다시 참가하고 싶을 

만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토의하는 도중에 찍은 사진                       ▲토의하는 사진 

▲팀원들과 규카츠를 먹는 사진                     ▲발표하는 사진 

 



▲발표 후 질의문답                               ▲저녁식사 후 팀원들 사진 

▲마니또와의 사진                                ▲마니또와의 사진2 

 

 

 

 

 

 

 

 

▲토의 후 찍은 팀원사진                          ▲마지막 날 다 같이 찍은 단체사진 


